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“미국 나라 빚, 30년 뒤에는 GDP의 2배”

미 국채 금리 급등에 모기지 금리도 상승

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2051년 미국 국내총생산

(GDP)의 약 2배가 될 것이란 전망을 미 의회예산국

(CBO)이 내놨다.

5일‘머니투데이’에 따르면 CBO는 전날 미 정부 

부채가 2051년 GDP의 202%가 될 것이라 예상했

다. 올해 GDP 대비 정부부채는 102%로 추산했다. 

102%는 2차 대전으로 정부 지출이 급증했던 1945

년, 1946년 이후 가장 높은 비중이다.

미국 정부의 빚 부담이 늘어날 거란 전망의 주된 근

거는 미 국채 금리가 오를 것이란 예상이다. 정부가 

빌린 돈에 내야 하는 이자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는 

뜻이다. CBO는 미 국채 10년물 금리가 2021~2025

미국에서 30년만기 고정 금리 모기지가 4일 3%대

로 상승했다. 미국 국채 금리 상승과 덩달아 약 반년 

만에 3%를 상향 돌파한 것으로, 미국 주택시장에도 

영향을 줄 수 있어 주목된다.

5일‘머니투데이’가 월스트리트저널(WSJ)을 인용

해 전한 바에 따르면 미국 모기지 금융 업체 프레디

맥은 이날 미 모기지 평균 30년 고정금리가 3.02%

로 상승했다고 밝혔다. 30년물은 미국의 가장 인기 

있는 주택 대출이다. 이 금리가 3%를 웃돈 건 지난

해 7월 이후 처음이다.

모기지 금리는 지난해 계속해서 하락했다. 지난해 

7월엔 2.98%까지 떨어지면서 50년 내 처음으로 3%

를 하회했다. 모기지 금리가 떨어지자 대출은 금융

위기 후 최대로 늘었다. 금리가 쌀 때 차환하려는 수

요가 늘면서다.

올해 들어서는 이 모기지 금리가 뚜렷하게 반대로 

년 평균 1.6%에서 2026~2031년 3%, 2051년 4.9%

로 상승할 거라 예상했다.

팬데믹 대응을 위해 급히 쓴 정부 지출이 줄면서 정

부 재정적자는 향후 10년간은 올해 대비 줄어들 것

으로 내다봤다. 그러나 2032~2051년 동안은 적자 

규모가 다시 불어날 것이라 예상했다.

단, CBO는 단기적으로 재정위기 위험이 커질 가

능성은 낮다고 평가했다. 미국 정부가 지급해야 하

는 순 이자가 향후 10년간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일 

거란 예상에서다. CBO는“재정적자 확대와 팬데믹

에 따른 부채에도 불구하고 재정위기 위험이 단기

적으로는 낮다.”면서“그럼에도 늘어나는 부채는 

앞으로 재정위기의 위험을 키울 것”이라 예상했다.

움직이는 모습이다. 미국 내 백신 보급과 미 정부의 

재정부양안 추진 등으로 경기 전망이 개선된 게 모

기지 금리에도 핵심 변수가 됐다고 WSJ는 전했다.

특히 모기지 금리는 10년만기 미 국채 금리와 같

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. 미 국채 10년물 

금리는 이날 다시 1.5%대로 상승(미 국채 가격 하

락)했다. 

WSJ는 금리 상승이 최근 몇주간 주택 구입과 차

환을 짓눌러 왔다고 지적했다. 또 더 높은 모기지 금

리가 주택 구매를 막을 수 있다고 예상했다. 

이미 모기지 금리 상승 이전에도 미국 주택 가격

이 오르며 주택 구입 부담이 커져 온 상태인데 금

리 상승까지 가중되면 주택을 사려고 했던 이들이 

구입을 미룰 가능성도 있다. 미국 주택협회에 따르

면 모기지 금리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4

분기 월 모기지 지출은 1,030달러로 1년 전 1,020달

러에서 올랐다.

한국 만두, 미국에서 통했다

지난해 한국의 

‘냉동만두’수출

액이 5,000만달

러를 돌파하며 사

상 최고치를 기록

했다. 코로나19 팬

데믹에 따라 전 세

계 간편식 시장이 

급성장하면서 냉

동식품 수요가 급

증한 가운데 한국 

냉동만두의 탁월

함이 세계인의 입

맛을 사로잡은 것

으로 풀이된다.

3일‘경향신문’에 따르면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

통상연구원이 이날 발표한‘유망품목 AI(인공지능) 

리포트-냉동만두’보고서를 보면 2016년부터 2020

년까지 한국의 냉동만두 수출은 연평균 23.4%씩 증

가했다. 특히 지난해에는 코로나19 사태로 간편식 수

요가 급증하면서 한국의 냉동만두 수출이 전년 대비 

46.2% 증가한 5,089만달러를 기록했다.

세계 주요 시장 중 미국 시장의 잠재력이 가장 높

은 것으로 나타났다. 미국은 현재도 한국 냉동만두

의 최대 수출 시장으로 지난해 1,174만달러어치가 수

출됐다. 

미국 만두류 수입시장 내 한국산 점유율은 2019년 

1.6%에서 지난해 2.7%로 높아졌다. 58개 국가별 국내

총생산, 인구, 수입 증가율 등 9개 지표를 종합 분석한 

결과에서도 미국은 76.6점으로 한국 냉동만두의 수출 

잠재력이 가장 높은 나라로 조사됐다. 

한국 만두가 미국에서 인기를 얻고 있는 데 힘입어 

CJ제일제당, 신세계푸드 등 냉동만두 수출기업들은 

미 현지 공장 증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.

▲ Costco 매장에 진열된 한국 브랜드 만두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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